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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환보유액 ‘사상 최대’

주얼리 수입 사상 최대 … 토종 업체는 ‘울상’

차세대중형위성 1호 관측 위성영상 최초 공개

최근 명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대표적인 사치재로 

꼽히는 주얼리업계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. 주얼리 

수입액이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수입 

브랜드 위주로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. 코로나19 사

태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

고가 주얼리업계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

이다.

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얼리 수입액은 2억

2046만달러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.

수입 주얼리 주요 판매처인 백화점 실적도 급증

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백화점 판매는 전

년 대비 33.5% 증가했다.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

2월(52.9%)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. 

반면 토종 주얼리업계는 모처럼 찾아온 특수가 

반갑지만은 않다. 수입 명품 브랜드들이 국내 고가 

주얼리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다. 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과기부)와 국토교통부

(이하 국토부)가 지난 4일‘차세대중형위성 1호’가 

촬영한 고해상도의 관측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.

 

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(이

하 항우연)에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

용 위성으로 지난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

르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다음 날 고도 

한때 국내 주얼리산업의‘메카’로 불리던 서울 종

로 귀금속거리 일대도 보복 소비가 가져온 특수를 

체감하기 힘들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. 

토종 귀금속 관련 사업체는 2018년 기준 1만

5,000여 개다. 이 중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94%

로 대부분을 차지한다. 

지난 4월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또 다시 사상 최

대치를 경신했다. 

6일‘뉴스1’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‘2021년 4

월 말 외환보유액’을 발표했다. 이에 따르면 지난달 

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,523억1,000만 달러

로 전월 말에 비해 61억8,000만 달러 증가했다.

앞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6월 말부터 12월 

말까지 7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. 

그러다 올해 1월 말 4,427억3,000만 달러로 전월 대

비 소폭 감소했다가 2월 말 증가로 돌아서며 사상 최

대인 4,475억6,000만 달러를 찍었다. 그러다 3월 들

어 4461억3,000만 달러로 감소했다가 4월에 증가 전

환하며 다시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.

한은 관계자는“4월에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

면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

이 증가했으며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증가했다.”고 

설명했다.

한은은 외환보유액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매달 말

일 유로화·파운드화·엔화 등 다른 외화 자산을 미 

달러화로 환산하는데, 지난달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

타내면서 다른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 가치가 상대적

으로 커졌다는 뜻이다.

3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전세계 9위

를 기록했다. 1위 는 중국(3조1,700억 달러), 2위 일본

(1조3,685억 달러), 3위 스위스(1조520억 달러), 4위 

인도(5,770억 달러), 5위 러시아(5,733억 달러), 6위 대

만(5,390억 달러), 7위 홍콩(4,914억 달러), 8위 사우

디아라비아(4,489억 달러)였으며 싱가포르(3,820억

달러)가 한국에 이어 10위에 올랐다.

497.8km의 목표 궤도에 안착해 촬영한 영상을 보

내오고 있다. 

첫 공개된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위성영상은 독

도,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, 정부세종청사, 대전 월드

컵경기장, 이집트 피라미드, 잠비아 빅토리아 폭포, 

미국 후버댐, 러시아 모스크바, 인도 타지마할 등의 

습이 선명하게 촬영되는 등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

고 있으며, 영상은 향후 검·보정 과정을 통해 품질

이 더욱 향상될 예정이다.

 

위성 영상의 주활용부처인 국토부는 항우연으로

부터 제공받은 관측 상을 국토지리정보원 에 설치

된 국토위성센터에서 고품질 정밀정사영상으로 가

공한 후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, 국토·자원 관

리, 재해·재난 대응 등 공공·민간의 서비스 분야에 

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 

과기부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“차세대중

형위성 1호의 관측영상 정보를 통해 효율적인 국

토·자원관리, 재해·재난 대응 등을 적기에 할 수 있

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▲ 종로3가에 있는 귀금속 거리 모습. 사진=네이버지도

▲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shutterstock

▲ ‘차세대중형위성 1호’가 촬영한 미국 후버댐 모습. 사진=과기부


